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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욕구 정확히 이해할 필요

발달장애인은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생애 과업과 사회적 욕구를 갖게 된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욕구파악을 위해 생애주기별로 접근하기보다 정책 

분야별 서비스 필요 욕구를 중심으로 분석해 왔다. 이들이 자립생활과 보호

를 통해 완전한 사회참여를 실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영유아기 때부터 아

동기, 청년 및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욕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진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서울시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미수급률이 높아

서울시 발달장애인 30,055명 중 공공복지 수급자는 19,283명으로 공공복

지를 한 번도 수급하지 않은 발달장애인이 34.7%나 된다. 이 중 중증발달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복지시설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영유아기부터 학령기

의 서비스 미이용률은 40.2%, 성인기는 37.4%, 노년기는 무려 53.4%에 

이른다. 특히 노년기는 다른 시기보다 육체적으로 돌봄이 더욱 필요한 시기

임에도 불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여 다른 연령대에 견줘 복지

시설 미이용률이 매우 높은 편이다. 성인기 미이용자 중 시설 서비스이용을 

희망하지만 이용하지 못하는 잠재적 이용자 규모도 42%에 달한다.

발달장애인 평생계획은 생애 초기부터 준비해야

발달장애인의 평생계획은 생애 초기부터 준비해야 한다. 따라서 생애주기

마다 발달장애인 부모 및 가족에게 지속적인 복지정보와 미래 계획을 조력

할 평생계획담당자가 필요하다. 또한, 기존 인프라를 재활용하는 대안 모색

과 더불어 생애주기에 기반을 둔 서비스 확충이 필요하다.




